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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한 자리에

-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6월 4일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날(6월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중국 전리복심 무효심판부 거 슈(Ge Shu) 심판부장,
일본 특허심판 부장 이마무라 레에코(Reeko IMAMURA), 유럽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Carl Josefsson)

ㅇ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심리충실성 강화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심판 인력 증원) 등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일본은 심리에서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및 무효심판 심결의

충실화 등 심리충실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특허 재

심사 및 무효심판에서 각 절차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고객의 피드백에 주목하여 심판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로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리 절차 개선 및 사건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3년까지 대기물량을 7000건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ㅇ 특허를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지원 투자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인바, 이번 회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

합하는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특허심판은 연간 1만 여건을 처리하는 지재권 전문 행정심판으로,

구술심리, 증거조사, 당사자 심문 등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실질

적인 1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심판장 대 심판관 비율이 1:10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 1:2인 것에 비해 높아 실질적인 3인 합의제 심판을

운영하기 어렵고 대량의 사건 처리로 인해서 구술심리 등 심리충실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허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17) : (한국) 72건, (일본) 33건, (미국) 48건, (유럽) 16건
** (‘18년) 특실 무효심판 심결건수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 약 27%

ㅇ 또한,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은 45.6%(’18년)로, 주요국에 비해 높아,

특허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특허 무효율) 미국 : 25.2%(’18), 일본 : 21%(’17)

□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특허무효율 현황 

및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항 정정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ㅇ 특허심판원은 이외에도 특허성 판단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한 판단기준 정립 및 보다 충실한 합의제 구현을 위한 심

판부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ㅇ 한편, 미국, 일본 등은 특허성 판단기준의 변화로 인해 무효율이 

변화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특허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였는바, 현재의 상황에 맞는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해 주요국과 공유하고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 (70년대 중반～80년대) 외국인 특허출원 점유율 70% 이상, 특허제도 근대화

→ (현재) 내국인 특허출원 점유율 70% 이상, 특허 창출·보호환경 구축 및 강화

ㅇ 따라서, 이번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꼭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개요 및 참석자 현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조창진(☎ 042-481-52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개요

□ 추진 방향

ㅇ 주요국 특허심판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 

방안 협의, 각국의 심판분야 관심사항 논의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

-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Heads of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s

ㅇ (일 시) 2019. 6. 4(화) 10:00 ~

ㅇ (장  소)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ㅇ (참석자) 4개국(한국, 유럽, 중국, 일본) 특허심판원장 및 수행단

□ 주요 내용 

ㅇ (의제1) 각국의 심판분야 관심사항 발표, 현안 및 정책방향 논의 

* 심판제도 각국 관심사항 논의, 정보교환,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ㅇ (의제2) 각국 심판원간 실무자 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력 방안 협의 

* 심판협력이행을위한실무자협의체구성및지속적협력추진을위한방안마련

ㅇ (의제3) 제2회 주요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국 및 회의 의제 논의

□ 세부 일정(안)

(‘19. 6. 4.)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02‘) 환영인사 심판원장
10:02～10:08 (06’) 각국 심판원장 및 대표단 소개 진행자
10:08～11:30 (82‘) 주요국 심판원장 회의

주요국 심판원장 11:30～11:40 (10‘) 회의 결과 정리 
11:40～11:50 (10‘) 기념사진 촬영

11:50~ 폐 회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해외 참석자 현황 

구 분
성명

(이름/성)
소속 직책

1

Mr. Carl
JOSEFSSON

Boards of Appeal (BoA),
European Patent Office (EPO)

President of the
Boards of Appeal

Mr. 칼
요셉슨

유럽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장

2

Mr. GE Shu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of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ecutive Director
General

Mr. 거 슈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

심판부장
(특허심판원장)

3

Ms. Reeko
IMAMURA

Trial and Appeal Department,
Japan Patent Office

Director General

Ms.
이마무라
레에코

일본 특허청 심판부
심판부장
(심판원장)

4

Mr. Nikolaus
Obrovski

Boards of Appeal (BoA), EPO
Legal Advisor of the
President of BoA

Mr.
니콜라스
오브로브스키

유럽 특허청 특허심판원
유럽 특허심판원장
법률 자문가

5
Li Bo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of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리 보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6

Li Xinzhi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SIPO

Director of the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리 신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

과장



구 분
성명

(이름/성)
소속 직책

7

Liu Ming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SIPO

Director of the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리우 밍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

과장

8

Wang Lin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SIPO

Deputy Director of the
Patent Reexamination
and Invalidation
Department

왕 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

사무관

9

HASEHIRA
Kenich

Japan Patent Office (JPO) Deputy Director

하세히라
켄이치

일본 특허청 사무관

10

HAMAGISHI
Hiroaki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Deputy Director
General

하마기시
히로아키

일본무역진흥기구 부국장(과장급)


